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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의 직업 세계 진출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여대생들

의 진로지향성이 높아지는 현상에 주목하여 여대생들의 높은 진로지향성이 어떤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연결되는지를 구조적으로 탐색하였다. 총 345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진로지향성, 다중역할계획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구

조방정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다중역할계획태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지향성과 삶의 만족

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다중역할계획태도는 진로지향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을 매개하였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다중역할계획태도와 삶의 만족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진로지향성이 높은 여성들이 일-가족 경험을 긍정적으로 통합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

하는 개인적 변인을 탐색한 결과에 기초하여 이론적, 실제적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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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권위적인 가부장적 가족 질서 내에서 어머니, 아내, 며

느리로서의 역할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수동적으로 구성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 사

회가 해방 이후 농경사회, 공업사회,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는 급속한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불가피한 시대적 요구사항이 되었

고, 이러한 여성들의 왕성한 사회진출은 전통적 여성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

인 시각 전환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런 시대적 변화 과정 속에서 1999년에는 ‘남녀차

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를 계기로 교육과 고용 현장에서 양성평

등이 법률적, 제도적, 교육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이후 여성의 진학과 취업이 급증

하면서 2005년에는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80.8%가 되었고, 석사의 43%, 박사의 26%

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5). 또한 2007년 여성취업 인구수는 전체 취

업인구의 약 42%(전체 여성 중 54.8%)를 차지하였고, ‘맞벌이 부부’는 40.1%로 나타

났다(통계청, 2009). 이러한 양적인 지표들을 통해서 볼 때 한국 사회에서 가정생활과 

일을 병행하는 여성들의 다중역할 수행은 이제는 불가피하고 보편적인 현상임을 이해

할 수 있다. 

많은 젊은 여성들은 어머니, 할머니 세대와 달리 가정을 꾸리는데 직업이 심각한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Blau & Ferber, 1992; Peake & 

Harris, 2002; Reskin & Padavic, 1994). 그러나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서구 문화에 

비해 여성들의 가족지향성에 대한 기대가 월등히 높아 여성이 자신의 진로 발달에 집

중하고 이를 우선시하는 진로지향성을 지니게 되면 불가피하게 복잡한 내적, 외적 갈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갈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놀라운 양적 지표의 변화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일과 가족을 

병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하며(한국여성연구소, 2000), 이는 여성들의 진로지향성

이 여성들의 삶에 갈등의 경험으로만 지각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실제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여성들의 진로지향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다중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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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경험으로도 지각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승의 경험으로도 지각되는 것으

로 보고 되고 있다. 일과 가족의 두 영역이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가지며 이를 통하

여 활용 가능한 자원이 늘어나게 되고, 두 집단이 긍정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주장들

이 여러 경험 연구 결과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강은주․한주희, 2009; Crosby, 

1991; Frone, 2003; Grzywacz & Marks, 2000; Rothbard, 2001). 또한 일과 가족 경

험이 상호 긍정적인 경험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긍정 경험은 궁극적으로 삶

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윤

미자(2003)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인 정서를 경

험할 기회가 증가되고, 자기 존중감, 확신과 같은 심리적인 자원이 증가하게 되면 높

은 심리적 안녕을 촉진시켜 결국 인생에서 경험하는 좌절과 고통을 완화해줄 수단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1) 여성, 여대생의 진로와 다중역할

여성들은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지향성에 의하여 남성과는 다른 진로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으며(Peake & Harris, 2002), 이들로부터 자유롭다고 할지라도 가정

과 진로간의 갈등, 양육에 대한 책임 등으로 인하여 남성들과는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된다(Eisenhart & Holland, 1992). 여성의 다중역할 수행은 오랫동안 가족 내 역할 책

임과 직장에서의 역할 책임을 동시에 요구받는 여성의 갈등 영역으로 인식되어져 왔

다(권선영, 2005). 이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은 가족 내 역할로 규정되어 왔으며, 

여성이 가정 밖의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여성의 가족 내 역할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

는 내외적인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며, 여성의 경우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남성보

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상황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이다(이성식․정철영, 2007). 기존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의 다중역할 갈등에 대한 예

상은 본격적으로 다중역할을 경험하게 되는 성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린 나이부터 미래의 결혼 및 육아에 수반되는 책임을 고려하여 사회

적으로 덜 유망하고 임금이 낮은 진로를 선택하고(O'Brien et al., 2000), 더 전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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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매향 외, 2003). 

여대생의 경우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요인을 진로장벽 가운데 가장 높은 장벽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손은령․김계현, 2002), 우수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성들이 과학관련 직종을 일찍이 기피하는 경향(Ceci et al., 2009)을 보

였고, 미래 자신의 일과 가족에 대한 책임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염

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정․유성경, 2007).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여성들이 다중역할에 대한 갈등을 실제 일과 가족 역할을 

병행하는 시기 이전부터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계획을 구상한다

는 사실을 보여준다. O'Brien과 Fassinger(1993)에 따르면 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아이 

양육과 집안일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고, 진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부

모, 배우자, 직업인으로서의 다중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하려

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진로지향성, 다중역할과 삶의 만족도

현대사회의 여성들은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개발하는데 예상되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를 계속해서 발달시켜나가

려는 경향성을 보인다. Battle과 Wigfield(2003)는 여대생의 가족, 진로, 대학원에 대

한 가치 지향성에 대한 연구에서 여대생들이 강하게 진로 지향적임을 밝혔다. 

Hoffnung(1993)의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여학생의 94%가 일을 갖는 것을 중요하

게 여기고, 86%가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Bronzaft(1991)의 연구에서

도 대학교 1학년 여대생 중 85%가 일, 결혼, 가정을 모두 아우르는 삶의 방식을 지

향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전통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주로 가

족지향성을 지녔다면 현대사회의 여성들은 점차 진로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진로지향성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적인 여성에 대한 가족지향적인 

기대와 상충되면서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많지만(Betz & Fitzgerald, 1987;  Fitzgerald 

& Crites, 1980),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진로 지향성이 높아 다중역할을 기대하거나 

수행하는 여성들은 심리적 안녕감을 촉진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enett과 

Baruch(1986)는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개인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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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의 수가 아니라 관련된 경험의 질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얼마나 많은 역할을 

수행하느냐가 아니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어떤 질적인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가족을 언제 이룰 것이며 아

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지, 일과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미리 신중한 계획을 

통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긍정적인 삶의 적응과 만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Steffy & Jones, 1988). 김금운과 윤가현(1998)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중

년의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중역할 특성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

서, 가계생활수준이나 직업만족도, 친밀감은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생성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

한 아내 역할과 가정경제 기여도는 생활만족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변인이었다. 

여성들이 일-가족 다중역할 갈등을 대처하고 진로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중

역할에 대한 현실적인 생각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양은주, 

1998; 우영지, 2008), 직업선택에서와 마찬가지로 균형적인 다중역할의 수행을 위해서

는 그에 맞는 태도와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다(Weitzman, 1994). 다중역할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한 Weitzman(1992; 1994)은 다중역할 현실

성 이론을 제시하며 다중역할 현실성의 구성개념을 다중역할 태도, 다중역할 지식, 다

중역할 계획 3요소로 제안하였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현실적인 진로 결정을 내리기 

직전의 시기로 직업세계와 결혼을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의 진로 결정

과 결혼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앞으로 겪게 될 다

중역할에 대해 생각하고 이를 계획하는 것이 자신의 전반적인 삶을 구상하는데 있어

서 매우 중요하다. 여성의 진로발달 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중역할 갈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준비하고자 하는 다중역할계획태도가 높은 여대생일수록 진로결정과 진로 

포부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문미란, 2003; 안진아, 2008), 자기 주체성과 문제해결 

평가가 높은 여대생일수록 일-가족 다중역할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하

는 다중역할계획태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McCracken & Weitzman, 1997; 

Weitzman & Fitzerald, 1996). 또한 다중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여성에게 있어서 다중

역할 수행 이전에 계획적인 책략들을 세우는 것이 삶에 대한 만족과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Steffy & Jones, 1988) 청년기의 일과 가족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

체적인 진로 계획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정경은, 2009). 실제 Cunningha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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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a(2008)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일에 대해 미리 주의 깊게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기

능하는 것이 가족-일 갈등을 막아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다중역할과 삶의 만족도

여성들의 다중역할태도와 더불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즉 여성들이 자신의 진로 

결정에 대해 어떤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가 진로지향성과 삶의 만족도를 매개하

는 또 다른 중요한 변인으로 가정될 수 있다. 높은 자기효능감을 지닌 사람들은 수행

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성공 시나리오를 시각화하고, 또 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해

결 방안을 인지적으로 시연한다. 반면에 스스로를 비효능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실패 시나리오를 시각화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일이 어떻게 잘못될 것인지를 곰곰

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식의 비효능적인 사고는 동기를 약화시키고 수행을 

저하시킨다(황소연, 201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Hackett과 Betz(1981)가 설명한 개

념으로, 자기효능감 기대가 진로결정과 진로성취에 중요한 인지적 영향을 미치고, 특

히 여성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보고 되고 있다(한주옥, 2004). 여성의 

경우, 내면화하는 사회적 성역할의 내용이 남성과 다르고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경

험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남자대학생과 여자대학생이 경험하는 진로문제는 서로 다를 

수 있다(김지현, 2006; 오치선․이복희, 2005). 실제적으로 남학생들과 비교해 볼 때, 

여학생들의 경우 여전히 사회적 불평등과 편견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임선희․전혜

영, 2004), 이에 대한 내적통제나 자기조절 능력이 더욱 요구되고(이숙정․유지현, 

2009), 합리적으로 진로목표를 결정하고, 결정된 진로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

해서는 진로결정 효능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김봉환, 2007). 그러므로 진

로지향성이 높은 여성이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을 때, 실제적으로 예상되

거나 실재하는 많은 진로 장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삶의 질은 개인의 삶의 객관적인 조건을 넘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의식적이고 주관

적이며 인지적인 판단이므로 주관적 삶의 만족도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송진영, 2008).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여러 연구에서 생활만족도, 주관적 삶의 질, 주관적 안녕감, 심

리적 안녕감, 행복감 등의 용어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는데, Diener(1984)는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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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SWB)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주어

진 기준에 근거한 행복이 아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행복, 즉 행복의 주관성에 대해 

강조하였다(임낭연 외, 2010).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은 일시적인 정서나 사건의 영

향을 받기는 하지만 비교적 변동의 폭이 작고 안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Stubbe 

et al., 2005), 사건이나 상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이 일시적

으로 변화되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개인의 기질이나 성격에 의한 만성적 삶의 

만족도 수준을 되찾게 된다(Headey & Wearing, 1989; Suh et al., 1996). 다중역할을 수

행해야 하는 여성들이 처한 객관적인 삶의 조건은 그 자체로 삶의 만족도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여성들의 주관적인 해석이 긍정

적일 수 있는 것은 여성 개인의 다중역할에 대한 태도 및 자신에 대한 확신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3.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젊은 여성들의 진로지향성이 높아졌

다는데 주목하여, 여대생들의 진로지향성이 다중역할계획태도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구조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진로지향성이 높을수록 다중역할계획태도를 매개로 하여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진로지향성이 높을수록 다중역할계획태도를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 3. 다중역할계획태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 4. 진로지향성이 높을수록 다중역할계획태도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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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2010년 10월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수도권 4개 대학과 

비수도권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는데, 총 360부의 설

문지를 배포하였으며, 배포된 설문지 중 358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본 

연구가 한국 여자대학생의 다중역할계획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연구이

므로, 결혼하여 이미 다중역할을 수행 중인 기혼자 12명과 외국인 학생 1명을 제외한 

345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은 표 1에 제시하였다.  

2. 측정도구

1) 다중역할계획태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이 미래의 다중역할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Weitzman(1994)이 개발한 다중역할계획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는 척도

(Attitudes Toward Multiple Role Planning: ATMRP)를 양은주(1998)가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ATMRP는 지식․확신성, 다중역할 몰입, 독립

성, 개입의 4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을 측정하는 10개씩의 문항으

로 구성되어 총 40문항이다. 문항은 5점 리커트 형식으로 측정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다중역할계획에 대한 준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은주(1998)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되, 기존의 국내 연구(양은주, 1998; 우영지, 2008)에서 한국적 문화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하위척도로 밝혀진 독립성 척도를 제외하고 지식․확신성, 다중역할 

몰입, 개입 3요인의 30문항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하위영역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지식․확신성이 α = .81, 다중역할 몰입이 α = .86, 개입 α = 

.8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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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 345

변  인 구  분 n (%)

연  령 M = 21.3세 (SD = 2.07) 

학  년

1학년 63명 (18.3%)

2학년 82명 (23.8%)

3학년 96명 (27.8%)

4학년 이상 100명 (29.0%)

직업계획

직업계획 있음 326명 (94.5%)

직업을 가질 계획이 없음 2명 (0.6%)

아직 결정하지 않음 11명 (3.2%)

무응답 6명 (1.7%)

교육계획

(310명 응답)*

학사졸업 117명 (37.7%)*

석사졸업 132명 (42.6%)*

박사졸업 61명 (19.7%)*

결혼계획

결혼계획 있음 239명 (69.3%)

결혼할 계획이 없음 20명 (5.8%)

아직 결정하지 않음 81명 (23.5%)

무응답 5명 (1.4%)

자녀계획

자녀계획 있음 220명 (63.8%)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음 30명 (8.7%)

아직 결정하지 않음 84명 (24.3%)

무응답 11명 (3.2%)

희망 자녀수

(221명 응답)**

1명 22명 (10.0%)**

2명 146명 (66.1%)**

3명 55명 (24.9%)**

4명 이상 13명 (5.9%)

주. *  괄호 안의 비율은 교육계획 응답자에 대한 비율임.
   ** 괄호 안의 비율은 희망 자녀수 응답자에 대한 비율이며, 중복응답에 따라   
      사례수와 비율의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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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지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이 진로를 지향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Battle와 Wigfield 

(2003)가 개발한 가족 대 진로지향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문항을 

확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먼저 연구자가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고 한국어와 영어

에 능통한 이중 언어 사용자가 영어로 역번역을 한 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문장을 

두 명의 심리학 전공 박사 과정생이 동일성 평정을 하여 문항을 수정하고 검토하여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총 16문항의 척도로 5점 척도(1 = 강하게 반대함, 5 = 강하

게 동의함)로 답하게 되어있으며, 10번부터 16번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다. 총점이 높

을수록 진로를 지향하는 정도(Career Orientation)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α = .77로 나타났다.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이 진로 결정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Scale - Short Form)를 이은경(2001)이 수정․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의 5점 Likert척도이며, 총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수록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표

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의 4가지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

에서 내적 합치도는 목표선택이 α = .85, 직업정보가 α = .78, 문제해결이 α = .79, 

미래계획이 α = .62로 나타났다.  

4) 삶의 만족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Diener, Emmons, Larsen 및 Griffin(1985)이 개발한 보편적인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를 측정하는 척도를 조명한과 차경호(1998)가 한국판 척도로 

번안한 것을 김정호(2007)가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꾼 척도를 사용하였다. 삶

의 만족도 척도는 7점 척도(1 = 매우 반대한다, 7 = 매우 찬성한다)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α = .8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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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여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은 수

도권 소재의 대학에서는 연구자들의 감독아래 실시되었으며, 비수도권 소재의 2개 대

학은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학과 교수의 감독아래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소요된 총 시간은 약 30분 이었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변인들

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알아본 후, 다중역할계획에 대한 태도, 진로지향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의 변인과 하위변인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

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다중역할계획에 대한 태도가 진로지향성과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고, 진로지향성 → 다중역할계획태도 →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 → 삶의 만족도로 연결되는 경로의 계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AMOS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형을 검증하고 모형의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모형

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χ 2검증과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중 TLI와 RMSEA는 모형의 간명성과 적합도를 함께 고려하는 지수이며 CFI는 표본

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수이다(홍세희, 2000). CFI와 TLI의 경우 .95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며(Hu & Bentler, 1999), RMSEA는 <.05이면 좋은 적합도, <.08

이면 괜찮은 적합도, <.10이면 보통의 적합도, >.10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

(Browne & Cudeck, 1993).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

여 Sobel(1982; 1986)의 Z공식을 이용하였다. Sobel의 Z공식은 다음과 같다. 

Z=
ab

b
2
S
2
a+ a

2
S
2
b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4호

- 172 -

공식에서 a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예언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이며, b는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을 예언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이고, Sa, Sb는 각각 a와 b의 표준오차이다. 

Sobel의 Z공식에서는 Z값이 산출된 Z값의 임계치인 ±1.96에 비교하여 p < .05 수준

에서 임계치보다 클 경우에 매개 효과가 유의미하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제시된 공식

은 MacKinnon과 Dwyer(1994)의 논문에서 인용한 것이다. 

Ⅲ.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

본 연구의 연구변인들과 하위변인들의 기술통계치(평균, 표준편차)와 상관관계를 산

출하여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중

역할계획에 대한 태도 척도의 하위변인인 개입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것과 진로지향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문제해결과 삶의 만족도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것을 제

외하고는 나머지 변인들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2> 연구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변인 간 상관

N = 345

변 인 1 2 3 4 5 6 7 8 9

1. 지식․확신성 -

2. 몰입 .36** -

3. 개입 .18**  .24** -

4. 진로지향성 .20**  .38**  -.12* -

5. 목표선택 .33**  .27**  .12*  .21** -

6. 직업정보 .27**  .17**  .10  .13* .77** -

7. 문제해결 .25**  .11*  .06  .09 .57** .54** -

8. 미래계획 .25**  .25**  .08  .18** .76** .65** .51** -

9. 삶의만족도 .18**  .23**  .21  .06 .35** .37** .39** .36** -

M 3.09 3.98 3.15 3.60 3.69 3.35 3.04 3.85 4.43

SD .57 .62 .69 .46 .53 .56 .69 .64 1.05

주. *p < .05, **p < .01
    지식․확신성, 몰입, 개입은 다중역할계획에 대한 태도 척도의 하위변인이며,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변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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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과 추정결과

먼저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서 진로지향성이 다중역할계획태도와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

을 검증하였는데, 이때 다중역할계획태도는 진로지향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

개하고, 동시에 진로지향성과 삶의 만족도를 매개할 것이라고 보았다([그림 1]). 

[그림 1] 연구모형

주.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이며, 괄호 안의 계수는 비표준화 계수임.   
m1~ m3, c1~ c4, s1~ s5: 각각의 잠재변수의 하위변수. e1~ e12: 측정오차, d1~ d3: 
내생변수의 오차. ***p < .001

이 과정에서 진로지향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대

안모형 1),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대안모형 2)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

안모형도 같이 검증하였다([그림 2]). 검증결과, 세 모형 모두 수용할만한 수준의 적합

도를 보였으나, 내재된(nested) 모형 간의 모형비교에 사용되는 χ 2 차이 검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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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도와 χ 2 값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연구모형이 더 나은 적합도를 보였다(<표 3>). 

본 연구에서는 χ 2 차이 검증 결과를 토대로 세 모형 중 더 간명한 연구모형을 채택

하였다.

[그림 2] 대안모형

다음으로, 연구모형에서 진로지향성 → 다중역할계획태도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삶의 만족도로 연결되는 경로의 계수를 추정하여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이때 다중역할계

획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05수준에서도 유의미하지 않

았는데, 이는 처음에 세운 가설 2에서 다중역할계획태도 → 삶의 만족도로 연결될 것이라

는 가정과는 달리 다중역할계획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서만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그림 1]). 

<표 3>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적합도

N = 345

모형 χ 2 df TLI CFI
RMSEA

(90%신뢰구간)

연구모형 125.384 62 .942 .961
.055

(.041-.068)

대안모형 1 125.195 61 .941 .960
.055

(.041-.069)

대안모형 2 122.128 60 .942 .962
.055

(.041-.069)

마지막으로, 다중역할계획태도의 매개효과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

보았다. 첫 번째로 다중역할계획태도의 매개효과에서 진로지향성 → 다중역할계획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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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경로에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검증을 

실시한 결과, 진로지향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다중역할계획태도의 매개

효과1)는 Z = 3.29(p < .001)로 나타나 매개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

째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서 다중역할계획태도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삶의 만족도의 경로에서 매개효과2)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검증을 실시

한 결과, 다중역할계획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는 Z = 3.29(p < .01)로 나타나 매개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  의

본 연구는 한국 여대생들의 진로 지향성이 다중역할 계획 태도와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 변인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여대생들의 진로지향성은 다중역할계획태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대생들이 높은 다중역할계획태도를 

갖는 것은 직접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지는 않지만 다중역할계획에 대한 태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진로지향성 → 다중역할계획태도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경로와 함께 진로지향성 → 다중역할계획태도 →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의 경로와 다중역할계획태도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삶의 만족도의 경로에서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대생들이 높은 진로지향성을 가지고 

실제적인 다중역할에 대한 지식, 계획과 확신을 갖고, 더불어 자신의 진로 결정에 대

한 자기 확신을 지니게 될 때 보다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자기 자신의 삶의 현실과 자기 자신에 대해 

주관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는지가 여성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데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기존의 여성 진로발달 관련 연구결과들은 여성들이 전통적인 성

역할 기대로 인하여 어려서부터 자신의 진로 방향을 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1) Sobel 검증, a = .450, b = .458, Sa = .081, Sb = .112.  

2) Sobel 검증, a = .458, b = .720, Sa = .1121, Sb = .130.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4호

- 176 -

만(정경은, 2009; 하 정․유성경, 2007; O'Brien et al., 2000), 실제로 여성들이 다중

역할을 수행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갈등과 장벽에 대해서 어떤 대처방안을 세울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살

펴보면 여대생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일-가족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미래의 삶을 구체

적으로 계획하고, 진로 결정에 대한 자기 확신을 고양해 나갈 때, 주관적인 삶의 만

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다중역할 수행의 현실, 자기 태

도 점검 및 다중역할 수행 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과 함께 진로결정에 대

한 효능감을 키울 수 있는 상담 및 심리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다중역할계획태도 →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대생들이 높은 다중역할계획태도를 갖는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두 가지 함의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성의 다중역할과 진로에 대한 연구에서 발달시기적인 특

성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에서는 적절한 다중

역할의 수행과 준비가 삶의 만족도로 이어진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본 연구의 대상자

들이 실제적인 다중역할을 수행하기 전인 여대생인 점을 감안하면 다중역할의 수행이

나 계획에 따라 직접적으로 삶에서의 만족을 경험하기에는 이른 시기라는 점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이들의 다중역할계획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대생이라는 발달단계에서 중요한 변인인 진로에 대한 

확신이 매개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

성의 다중역할에 대한 연구가 여성의 발달시기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

사한다고 하겠다. 두 번째 함의점은 여성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이다. 기

존의 여성 진로 관련 선행 연구들은 일관성 있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취 및 

포부 등 진로와 관련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지지한다(이성식․정철영, 

2007; 이현림․천미숙, 2003; Betz & Fitzgerald, 1987; Hackett & Betz, 1981). 본 연

구에서는 진로효능감이 진로관련 변인을 넘어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여성들이 일-가족 다중 역할에 대한 지식, 

확신을 갖고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더라도 진로 결정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들이 진로 발달을 이루

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니는 주관적인 확신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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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한국 사회가 현대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면서 나타난 주요 

변화 가운데 하나인, 여성들의 높은 진로지향성과 취업률에 대한 이론적 이해 및 실

제적 개입에 주는 시사점이 많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의 높은 진로지향성은 갈등과 

촉진이라는 양가적인 측면을 예상하게 한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의 직업 세계 진출

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다중역할에 대한 탐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명을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하고 있다. 이제까지 여성들의 일-가족 경험은 주

로 갈등의 경험으로 이해되어 왔다면(권선영, 2005), 최근에는 상호보완적 입장 나아

가서는 상호촉진적인 경험이 된다는 보고들도 늘어나고 있다(강은주․한주희, 2009; 

Frone, 2003; Rothbard, 2001). 그러나 가부장적인 전통적 가치가 팽배한 한국 문화 

맥락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진로지향성은 복잡한 갈등의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한국 신세대 여성들

은 괄목할 만한 속도로 지속적으로 사회적 진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까지 여성들의 진로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성차별적인 사회․문화적 여건의 변

화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객관적인 사회 

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여성 자신이 자신의 진로 결정과 발달에 대한 주관적인 확신을 

독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울러 보여준다. 실제 객관적인 사회제도인 성

차별적 법․제도의 철폐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진로 결정에서는 여전히 남성들보다 

낮은 진로 포부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김양희․유성경, 2009; Betz, 1994; Domenico 

& Jones, 2006) 여성들이 “일하는 자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기 점검과 확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성의 일-가족 양립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여성의 진로 지향성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여성들의 삶을 고양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의 연구에서 여성들의 진로 지향성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 여성의 전반적

인 삶의 만족도, 일 만족도,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

가 보다 확장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역할계획 태도 및 진로결정자기 효

능감이라고 하는 개인, 심리적 변인만을 매개 변인으로 설정하였으나 이와 더불어 사

회적 지지 등 사회적 변인과 더불어 다양한 개인적 변인을 추가함으로 여성들의 진로 

지향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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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연구에 대한 또 다른 제안은 한국 여성들의 진로 관련 척도 개발에 관한 부

분이다. 기존의 연구에 사용된 척도들은 여성의 진로발달의 특수성(김진숙․이종희, 

2003; 손은령, 2001; Taylor & Pryor, 1985)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변인인 여성에 대한 역할기대 또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손은령, 2002; Betz & Fitzgerald, 1987; O'Brien & Fassinger, 1993). 여성들의 진로 

지향성, 다중역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문화적으로 보다 타당하고 신뢰롭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진로발달의 특수성과 여성에 대한 역할기대를 반영한 척도개발이 필수

적이다.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 속에서 여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문화 특수적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 사례연구 등을 통하여 문화적 전환기의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고유한 다중역할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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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diating Effects of Attitudes toward Multiple 
Role Planning and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Orientation and Life-Satisfaction 
among Korean Female College Students

Kim, Yang-Hee*․Yoo, Sung-Kyung*․Lim, Jee-Suk*

The present study examined how women's career orientation is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in Korean society. In particular, we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s 

of two variables based on previous studies, such as attitudes toward multiple role 

planning,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 making. A total of 

345 female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indicated that the attitude toward multiple role 

planning has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orientation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additi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was shown to 

have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attitude toward multiple role 

planning and life‐satisfaction. These results implied that there was attitude make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ward multiple role planning and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orientation and life‐satisfaction among Korean women.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and counseling education were also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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